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요한 3:1-16
대개 사람들은 참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는 호주의 드림을 꿈꾸고 좋은 직업과 가족 아내 남편을 만나고 좋은 집을 장만 하고 돈을 여위었게 모으고 여행하면 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알고 살길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 니고데모을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이었습니까? 대부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압니다. 그는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연방정부의 MP 이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생이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누구나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의 내면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졌지만 진정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와서 말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분이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디. 그는 2절의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을 써서 진정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의 문제는 그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거듭난 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3절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난다고 했다. 또 5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22-23절과 야고보서 1:18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이 변화된 것을 압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둡니다. 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에 이끌려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 하지만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당장 그렇게 살지 못 하는 자신 그리고 죄짓는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 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가 17:21).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행하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롬4:17).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2.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원은 확정 된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엄마 배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디도서 3:5절에 보면 쉽게 설명되어 있다.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물과 성령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한 것입니다. 5절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강조법을 사용 하면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듭남이 수동태로 쓰인 것이다.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육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신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 무지했지만 에스겔서 36:25-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중생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다. 애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7절에서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보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대부분이 이단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 며칠 날 거듭났는지는 잘 모른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게 역하사신 것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언제인가 잘 모르지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상가치관이 차츰 내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경험은 없어도 우리 안에 잔잔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을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잘 알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이 허무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3. 거듭남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도 잘 이해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외우고 있는 민수기 21장 4-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21:4-9절을 보면 .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거칠고 불평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물과 빵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 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놋 뱀을 만들어서 기둥위에 달아 놓아라고 하시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 뱀에 안물리려면 열심히 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뱀이 오면 점프하고 피해야 합니다. 또 뱀에 물린 곳을 짜내어 독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둥에 달린 놋 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독뱀에 물렸어도 안죽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여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민수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놋 뱀을 쳐다 본 사람은 안죽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나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주위에 독 뱀이 사람을 물고 기어 다니는데 그냥 놋 뱀만 쳐다보는 것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14-1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둠속에 사는 것) 심판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3:16절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가르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 하지 않게 사랑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 5:8절에서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 왔던지 또 지금 어떤 심각한 죄가운데 빠져 있던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 상황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본 자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rust/rely on/ cling to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1:29). 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봐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세요.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새요’ 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점진적으로 new views, new perspectives가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죄에 대해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원수를 위하여 자기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열망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 합니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영생은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 :참된 영생과 행복은 거듭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자.
·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영생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산다. 깊은 사귐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
· 우리의 직장과 건강,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
·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가다하고 양식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기도하자.
 
